
5개 정당 청년대표들, 정치개혁 위해 머리 맞대

-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, 「5개 정당 대학생 정치 개혁 토론회」주최
- 민주, 국힘, 정의, 진보, 기본소득 등 5개 정당 청년대표 열띤 토론

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(위원장 양소영)가 주최하는 「5개 정당 대학생 정치 개

혁 토론회」가 4월 24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.

  이날 토론회에서는 5개 원내정당의 청년대표들이 머리를 맞대어 정치개혁의 방향성과 청

년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. 각 정당의 청년대표로는 ▲더불어민주당 - 양소영 민주

당 전국대학생위원장,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, 박한울 민주당 혁신위원회 전문위원 ▲국민

의힘 – 오병찬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위원 ▲정의당 – 오준승 청년정의당 사

무총장, 이재랑 청년정의당 대변인 ▲진보당 –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, 박태훈 청년진보당 

집행위원장 ▲기본소득당 – 윤김진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청년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.

  각 당의 청년대표들은 △청년정치를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당내 공천 시스템 개선방안, 

△청년정치 관점에서의 기존 선거구제에 대한 비판점과 대안, △청년 정치신인의 지역구 

정착 지원방안 등의 필요성을 발제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.

  「5개 정당 대학생 정치 개혁 토론회」를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

장은 “청년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5개 정당의 청년대표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서

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될 것”이라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

냈다.

  한편,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여야 청년대표들의 

협력을 격려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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